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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S 와 메신저 앱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V 는 여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승차정원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회사는 로펌으로부터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고,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업을 개시하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들 회사의 대표들은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고, 대여시간이 6 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 회사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기존 사업 모델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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